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프로야구 '1200만 관중 시대'…구단 팬심이 '펜심'  움직였다

등록 2026.04.15 08:00:00

[서울=뉴시스] 배훈식 기자 = 2026 신한 SOL KBO리그가 개막한 2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LG 트윈스와

KT 위즈의 경기를 찾은 만원 관중이 열띤 응원을 하고 있다. 2026.03.28. dahora83@newsis.com

[서울=뉴시스] 조기용 기자 = 프로야구 1200만 관중 시대다. 최근 몇 년간 이어진 야구 열풍은 좀처럼 식을 기미를 보이지 않

는다. 올해도 KBO리그 정규시즌 개막 전 시범경기부터 매진 행렬이 이어졌고, 개막 2연전에는 21만명이 몰리며 2년 연속 전

(全) 구장 매진 기록을 세웠다.

이 같은 야구 열기는 이제 문학으로도 확장됐다. 신간 '혹시, 야구 좋아하세요?'(현대문학)는 이른바 '야구 찐팬' 소설가 10명

이 의기투합해 펴낸 야구 앤솔러지 소설집이다.

김연수(삼성), 김종광(KT), 김홍(LG), 도재경(SSG), 서한용(두산), 송지현(한화), 심너울(NC), 위수정(롯데), 임현(KIA), 한정

현(키움) 등 각 구단 팬으로 알려진 작가들이 참여했다.

이번 소설집에 실린 단편들은 앞서 월간 현대문학 1월호 신년 특집으로 먼저 소개된 작품들이다.

현대문학 관계자는 "올해 1월 소설 특집 주제를 '야구'로 정했다"며 "독자의 관심사를 고민하던 중 스포츠, 특히 야구에 대한

높은 관심에 주목했다"고 기획 배경을 설명했다.

출판사는 특정 구단의 팬으로 알려진 작가들과 평소 교류를 통해 파악한 정보를 바탕으로 참여 작가를 섭외했다.



발문 '봄이다. 플레이볼!'을 쓴 서희원 작가는 야구와 문학의 오래된 인연을 소개한다.

일본 대표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는 1978년 자신이 오랫동안 응원하던 야쿠르트 스왈로스의 개막전을 보러 갔다가 소설을

써야겠다는 결심을 했다고 알려져 있다. 시즌 첫 공격에서 1번 타자가 초구를 받아쳐 2루타를 만드는 장면을 본 순간, 소설을

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일화다.

이후 그가 쓴 첫 작품은 문예지에 투고돼 신인상을 받았고, 본격적인 작가의 길로 이어졌다.

[서울=뉴시스] '혹시, 야구 좋아하세요?' (사진=현대문학 제공) 2026.04.15. photo@newsis.com *재판매 및 DB 금지

작품의 첫 수록작인 '우리 인생의 목격자'는 삼성 라이온즈 창단 연도인 1982년을 배경으로 한다. 구단이 경북 각 도시를 순회

하며 사인회를 열던 시절,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선수들을 기다리던 아이들의 시선을 따라 이야기가 전개된다. 

엘지 트윈스 팬인 김홍은 단편 '고양이는 김영우 하고 운다'를 통해 야구팬이 되어가는 감정을 풀어낸다. 또 "나는 모태 부산 갈

매기"라고 선언하는 롯데 자이언츠 팬 위수정의 단편 '비공식 영구결번'에서는, 평소처럼 야구를 보던 화자가 2000년 경기 중

쓰러진 고(故) 임수혁  선수를 기억하고 추모한다. 작품은 "그가 떠난 지 25년이 지났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를 잊지 못한다"는

문장으로 팬들의 시간을 붙든다.

이처럼 10명의 소설가는 각자의 방식으로 '야구 찐팬'의 정체성을 문학으로 풀어낸다. 문학 애호가면서 야덕(야구 덕후)이라

면, 이 책은 또 다른 방식으로 야구를 즐기는 방법이 될 만하다.



◎공감언론 뉴시스 excuseme@newsis.com

Copyright ©  NEWSIS.COM,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


	문화 > 문화일반
	프로야구 '1200만 관중 시대'…구단 팬심이 '펜심' 움직였다

